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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시가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군

에 ‘병물 아리수’ 1만 병(2ℓ)을 긴급 지원한다고 16일(월) 밝혔다.

○ 지난해 전남 지역은 전국으로 기상관측이 확대된 1973년 이래 가뭄

일수 최다를 기록하며 반세기 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.

○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를 거쳐 생산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페트병에

담아 ‘병물 아리수’라는 이름으로 단수‧재난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.

□ 이번 지원은 남부 도서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‘먹는 물

기부 릴레이’의 일환으로,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가장 먼저 참여하

며 그 시작을 알린다.

○ ‘먹는 물 기부 릴레이’는 남부 도서지역의 제한 급수가 해제될 때까지

먹는 물을 기부하는 운동으로 지자체 공공기관은 생수를 구입하거나

병입 수돗물을 생산해 지정된 지역에 직접 전달하여 참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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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식수난 겪는 완도군에 '병물 아리수' 보낸다…남부 지역 가뭄 극복 동참

- 제한 급수 겪는 완도 금일도 3,559명 주민 1주일치 식수 분량…1만병 지원

- 남부 도서 지역 가뭄 극복 ‘먹는 물 기부 릴레이’에 서울시가 첫 주자로 나서

- 19일(목) 금일도까지 직접 전달 예정…향후 식수난 계속되면 추가 지원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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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병물 아리수가 전달될 전남 완도군 금일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현

재까지 ‘2일 급수, 4일 단수’의 제한 급수를 시행 중에 있다. 서울시가

지원하는 병물 아리수(2ℓ) 1만 병은 3,559명의 금일도 주민이 1주

일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이다.

○ 병물 아리수는 마트 등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2리터 6개들이

포장으로 약 1,667묶음이 19일(목)에 완도군 금일도 내 보관창고

로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.

□ 시는 앞으로도 가뭄이 지속돼 남부 도서 지역에 제한 급수가 해제되지

않는 등 먹는 물이 부족할 경우, 병물 아리수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

획을 밝히기도 했다.

□ 그동안 서울시는 해외의 수해‧지진 피해 지역은 물론 국내의 가뭄‧집중호

우‧대형산불 등 재난지역에 병물 아리수를 적극 지원해왔다. 2019년부

터는 단수나 재난지역에 비상 급수용으로만 제한 공급하고 있다.

○ ▴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 ▴2009년 대만 남부 태풍 피

해복구 ▴2010년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 ▴2011년 일본 동북부 대

지진피해 복구 등 해외 재난 지역에 병물 아리수를 지원한 바 있다.

○ 최근에는 ▴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고성군‧강릉시‧동해시

▴2020년 8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철원(강원도)‧남원(전북)‧곡성

(전남) ▴2022년 경북 울진 산불 피해 지역 등에도 지원했다.

구    분 2019년 2020년 2022년
대 상 지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

(고성군, 강릉시, 동해시)

집중 호우피해 지역

(강원도 철원, 전북 남원, 전남 곡성) 

경북 산불피해 지역

(경북 울진)

지 원 량 병물 아리수 3만5천 병 병물 아리수 2만 병 병물 아리수 5천 병

<국내 재난 피해 지역 ‘병물 아리수’ 주요 지원 현황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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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“서울시는 국내외 재난 상황으로

먹는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곳에 앞장서서 병물 아리수를 지원해왔

다”며 “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완도군 금일도 주민들에게

서울의 아리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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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서울시 ‘병물 아리수’ 관련 사진

▴식품안전경영시스템(ISO 22000)을 인증 받은 서울의 아리수
(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내 병물 생산시설)

▴집중호우 피해지역 병물 아리수 지원(2020년)


